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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en accidents that relate to a large numbers of people occur, such as disasters involving group tours by ship or aircraft, or 
large-scale chemical leakage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f victims and to determine their locations and 
status. It is true that there will be serious damage or injury to people who engaged especially when information does not transfer properly 
or people get inaccurate one. In this study, therefore, we analysed the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 for rescued people of the 
Sewo ferry sinking accident. Based on the analysis we proposed to improve the real-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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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교사, 일반인 등 

총 476명의 인원과 짐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

도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172명이 구조되고 실종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

생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언론에서는 선박의 침

몰사고와 함께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
는 속보도 함께 보도되었다. 언론사마다 전체 탑승인

원수도 350명, 471명 등 차이를 보였다. 17일 오후 11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에서

는 총 승객 475명 중 사망자는 20명, 실종자는 276명, 
구조된 인원은 179명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침몰 사

고가 접수된 지 한 시간여 뒤인 16일 오전 10시쯤 브

리핑을 열고 “세월호 탑승객은 477명”이라고 발표했

다. 이날 오후 4시쯤 459명으로 수정했고, 오후 6시가 

지나서는 다시 462명으로 정정했다. 전날 자경까지 

175명이였던 구조자 수도 17일 179명으로 늘었다. 국

민은 ‘밤사이 승객들이 추가로 구조된 것인가’하고 생

각했지만 통계 착오를 바로잡은 결과였다 하지만 구조

자 175명이란 숫자도 결국 잘못 집계된 숫자였다1-3). 
사고 발생 당시 구조상황이 긴박하다는 사유로 구조

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함정, 관공선, 어선, 
헬기 등을 통해 구조자를 각각 실어 나르고 각 선박이 

직접 구조한 인원과 인계받은 인원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않는 등 구조인원이 부정확하게 집계되었다. 이
러한 결과로 구조인원에 대한 오보가 언론에 발표되었

고, 정부 구조상황 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

게 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융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재

난현장에서의 피해자 현황 및 피해정보를 정확하고 체

계적으로 집계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사고대책본부(또
는 중대본)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모든 피해자 정보

를 신속하게 집계․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재난구

조자 중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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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Namyoung ferry (1970.12.15) Seohae ferry (1993.10.10) Sewol ferry (2014.4.16)

Safety Inspection ㆍnegligence supervision ㆍnegligence supervision
ㆍabsence of manual 

ㆍlacking safety inspection
ㆍmitigation safety standard 

Accident Reporting System ㆍlack of rescue request system ㆍfrom fisherman ㆍaccident report interference 

Recognition of Victims ㆍfailed to keep the total number 
people onboard

ㆍfailed to keep the total number of people 
onboard

ㆍconfusing government report of victims
ㆍlack of management system for people onboard

Incident Command System ㆍdelay rescue ㆍoverlooking the emergency situation 
ㆍlack of experience on emergency management

ㆍconfusion of command system
ㆍlack of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Table 1. Analysis of major ferry’s accidents10)

구조자 위치, 건강 상태 등 수정된 관련정보를 해당 병

원에서 다시 전송받아 신속한 사후관리 및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구조

자 상황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외 연구ㆍ기술 동향조사

OECD를 비롯하여 화웨이나 에릭슨 같은 통신장비 

업체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500억대 이상의 장

치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

계 인구 65억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써 바야흐로 

본격적인 IoT(Internet of Things)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령화 및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핼스케어 서비스가 확

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과 함께 휴대가 가능하여 

시․공간 제약이 없는 사용자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웨

어러블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4-5). 
박남권는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통신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봉

문은 긴급재난에 처한 가입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가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긴

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기반의 긴급구조 

서비스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류승현 등은 개인 정보를 저

장하는 휴대 단말기와 스마트 폴(Pool)에 저장된 위치 

정보를 관리서버에 전송하여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

하게 하여 조난 등과 같은 사고 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6-8). 
재난․안전 분야에도 119위치정보시스템, 위성정보

시스템, CCTV, 소방서 무선통신제어시스템, 산불감시

시스템, 독거노인, 환자 및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등 다양한 ICT 융합 기술들이 폭넓

게 사용되고 있으나, 앞선 연구나 특허 기술들처럼 국

가차원의 큰 틀에서 재난관리 통신체계를 연동부분, 

또는 개인 중심의 위치기반 긴급구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 또

는 대형사고를 대비한 다수의 이해관계기관들이 공동

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재난피해

자 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고대

책본부(중대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상황관

리체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3. 국가 재난피해자 상황관리 체계 한계점

3.1. 재난피해자 관리․운영 체계 문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상에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것

을 목적으로 재난유형별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관리 체계 및 관리 기관의 임

무․역할을 규정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대형사고 또는 복합재난이 발

생할 경우, 관계부처간의 상호협력체계, 정보전달 체

계, 그리고 매뉴얼 작동 여부 등의 유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정에

서도 초동단계부터 수습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

롯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9).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 1993년 서해 훼리

호 침몰사고,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Table 
1처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이 소홀하였으며, 구조요청 신고체계 미흡 및 신고접

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이 발생했다. 피해자 현황파악

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3개의 사고 모두 승선인원에 대

한 정확한 인원파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현장

지휘체계에 있어서도 구조지연, 지휘체계 혼란 및 부

처간 협력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이후 40년이 지난 2014년에도 재난사고 신고

체계, 승선인원 등 피해자현황파악 및 현장지휘체계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년 79

등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사고 후 안전기

준 강화, 신고체계 단순화ㆍ일원화 그리고 범부처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재난현장 정보 및 피해자

ㆍ구조자 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함께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 현황 및 신원확인 등 위기상

황 속에서 피해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는 재난상황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난구조법｣상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

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

구조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수

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
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부터 구조․수색에 이

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다11). 
Table 2처럼 다양한 유형의 매뉴얼 체계 속에서 재

난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에 대한 

Table 2. The Lists of Disaster Management Manu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anual (25 Items)

Responsibility Agency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CooperationㆍSettlemen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ntents Mission and role of organization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anual (25 Items)

Responsibility Agency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CooperationㆍSettlemen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ntents Mission and role of organization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ction Manual(3,269 Items)

Responsibility Agency Local Government, 
Public Sector Organization et al

CooperationㆍSettle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Provincial Governor

Contents Including action procedure for 
disaster first step organization

큰틀에서의 방안들은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간 혹은 담

당자간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연계방안 등은 부족

한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조자 인원확인 체

계 및 상위기관으로의 실시간 보고체계이다. 피해자 

현황에 대한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수집․집계․보고 등이 이뤄졌고 이러한 정보

들은 피해자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정정발표를 하

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대규모 인원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겪었듯이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

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피해자가족 및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3.2. 구조인원 집계 및 전파 체계 문제점

｢수난구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

면 해경은 구조자의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구조본부의 장 등은 구조자의 신원

을 확인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자 등을 인

계할 때에는 명단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경 본청 및 서해청 

등은 구조인원을 집계할 때 구조자의 명단에 근거해야 

하고, 명단에 없더라도 구조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검증된 사실만 관계기관에 전파

하여야 했다. 그러나, 서해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구조상황이 긴박하다는 사유로 구조자의 명

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함정, 관공선, 어선, 헬기 

등을 통해 구조자를 각각 실어 나르고 각 선박이 직접 

구조한 인원과 인계받은 인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등으로 구조인원이 부정확하게 집계되었다.
또한, “13:40 190명 탑승선박 팽목항 도착 예정”, “전

남 소방본부 353명 구조소식 발표” 등의 미확인 정보

를 검증하지 않고서 13:05경 해경 본청에 ‘190명이 추

가 구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해경 본청도 서해청에 

위 190명의 구조자 명단을 요청하는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전 구조인원 178명에 이를 합산하여 

13:10경 및 13:12경 유선과 문서로 중대본에 368명이 

구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결과, 중대본에서는 

14:00경 전파된 190명을 포함하여 총 368명이 구조되

었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Table 3)11). 
서해청의 구조자 이중 집계 등 허술한 구조자 집계

와 해경 본청의 검증 소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데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368명 구조’ 오보가 언론

에 발표되었고, 정부 구조상황 발표에 대한 국민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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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meline for sewol ferry’s accident status report of 
korea coast guard3)

09:05 West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 
Korea Coast Guard(KCG)

09:30
KCG→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t al

13:01
KCG→

Center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CDSCH)

14:00 CDSCH said based on KCG report:
- 368 people were rescued

16:30 CDSCH 5th Briefing based on KCG report:
- Correction 164 people were rescued

신을 초래하게 되었다3)11).

4. 실시간 재난구조자 상황관리 체계 개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겪었듯이 재난현장에서 재난

피해자 현황 및 신원확인 등 위기상황 속에서 피해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재난

상황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위와 같은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피해자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

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동대응 단계에서 재난피해자 현

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사고대책본부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못한 실정이다. 
재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큼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경우, 어느 병

원으로 후송되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족의 경우 현재의 체계에서 피해 가족

의 생사, 위치, 피해정도 등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뉴스와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관련정보를 확인

하고 해당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현 수준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ICT기술을 활

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현장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재난구조자 상황관리 체계를 재난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 계획 등 재난안전 매뉴얼 및 지침에 적극 반

영하고 ‘안전한국훈련’과 같은 범부처 재난안전훈련에 

반영하여 꾸준히 훈련하고 학습한다면 이전에 발생한 

재난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4.1. 재난관리 개선방안 체계

최근 웨어러블, 근거리 무선통신, CCTV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용기술들이 발전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휴대가 간편한 헬스

케어관련 다양한 기술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재난피해자 상황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Fig. 2처럼 

재난현장과 사고대책본부(중대본)간 실시간 피해구조

자 정보공유체계와 구조자 병원 후송 추적관리 체계를 

개발하였다. 
재난 발생시 초동대응기관에서 피해자 인명구조와 

동시에 현장에서 피해자 정보를 인식용 단말기에 입력

한 후 해당 단말기를 착용하게 한다. 관련정보가 입력

된 개인 인식용 단말기는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

황관리본부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사

고대책본부(중대본) 등에서는 실시간으로 재난피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

에서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개인인식용 단말기를 

리더기를 통해 읽게 되면 병원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개인별 신체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각 개인별 위치와 현 상태들을 

신속하게 집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위

치정보와 함께 체계적 피해자 현황관리가 가능한 재난

상황 피해자 관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

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4.2. 세부 상황관리 운영체계 

실시간 재난구조자 상황관리 시스템의 세부 구성 및 

운영체계는 Fig. 3처럼 크게 재난현장체계, 사고관리체

계, 구급․치료체계로 구분된다. 블루투스, QR-Code 

Fig. 2. Conceptual diagram for rescued person management 
system.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2호, 2015년 81

Fig. 3. Structure of rescued person management system12).

(Quick Response Code) 등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관리체계 기능을 구

현함으로써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고대책본부(중
대본)에서도 실시간으로 재난현장 구조자 현황을 파악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재난현장에서 구조자의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마련되고, 구조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입력되어 저장될 수 있는 개인 인식용 단말기

와 해당 정보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고대책본부

(중대본)의 본부 서버에 전송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또
한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상기 병원 단말기를 통

해서 특정한 개인 인식용 단말기를 장착한 사람의 신

체 상태 또는 부상 정도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된 정보

는 상기 병원 서버를 통해서 상기 본부 서버로 전달되

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1) 재난현장체계(개인인식용 단말기)
재난발생시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대응기관 요

원은 구조된 사람에게 개인인식용 단말기(A-1)를 장착

시키고, 개인 정보(성명, 나이, 주소, 주민 번호 등)을 

입력시킨다(A-2). 개인 인식용 단말기(A-1)는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가능하며 개인 정

보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들은 사고대책관리본부

서버(B)에 전달된다. 
단체 여행 출발 직전, 또는 버스, 선박, 비행기 탑승 

직전에 개인 인식용 단말기에 각 개인별 정보를 입력

하게 함으로써, 개인 인식용 단말기(A-1)는 일종의 전

자 인식 장치가 될 수 있다. 개인 인식용 단말기(A-1)
는 GPS위성과 GPS측위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

에, 그 위치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다.

(2) 사고관리체계(본부서버)
본부 서버(B)는 사고대책본부 또는 중대본에서 운영

하는 서버로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개인별로 

분배된 개인 인식용 단말기(A-1)와 통신하여, 개인별 

신상정보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재난현

장(A), 병원서버(C)에서 전달된 구조자 정보가 본부서

버(B)에 실시간으로 저장(B-1, B-2)되기 때문에 사고대

책본부(중대본)에서 구조자 현황 파악(B-3)이 가능하

다. 또한, 구조된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될 경우, 병원정

보가 본부 서버(B)를 통해 구조자 정보가 업데이트 되

고,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 되게 된다.(B-4, B-5). 이를 

통해 구조자의 후송 병원이 어디인지, 부상 정도가 어

느 정도인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족이나, 친인척, 이해관계자가 구조된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자 관리 시스템을 통

해 해당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체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3) 구급/치료체계(병원서버)
병원 서버(C)의 경우, 본부 서버(B)와 연결되는 한

편, 병원 리더기(C-1)를 통해서 후송된 피해자의 개인

인식용 단말기(A-1)의 정보(신상정보, 위치정보)를 읽

어들이거나, 또는 병원 단말기를 통해서 후송된 피해

자의 신상정보, 위치정보, 그리고 상태 정보(부상 정도, 
생존 또는 사망 정보)가 입력되면, 이는 병원 서버(C)
로 전달된 후, 다시 본부 서버(B)로 전달되고 수집된다. 
특히, 후송자가 다수 있고, 후송된 병원이 여러개가 있

어서, 어느 병원에 몇명이 후송되고, 다른 병원에는 몇 

명이 후송되었는지, 후송된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구조자의 상황관리 

체계를 직접 개발하지 못하여 현장적용을 수행하지 못

한 점이 가장 큰 제한점이다. 해당 시스템 운영시 수집

될 수 있는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문

제 또는 보안문제, 그리고 소방서와 거점 응급의료센

터 등과 같은 초동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시설 장비들간의 이기종에 대한 표준화 실험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발생시 현재의 재난피해자 

집계의 관리체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조단계

부터 후송 후 치료 단계까지 전단계를 과학적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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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과 사고대책본부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인

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피해자 발생시 

재난구조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 현황 및 신원확인 등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해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재난상황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해당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

가 전달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계는 ICT기술을 활용한 재난

구조자 관리체계는 개인 인식용 단말기와 본부 서버간 

그리고 다시 본부 서버와 병원 서버간에 통신이 가능

하게 됨으로써 조난이나 재난을 당한 각 개인의 신상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피해자 

인원수, 구조자 인원수, 실종자 인원 수 그리고 병원 

단말기를 통해서 후송자의 신체 상태, 부상 정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존자, 경증환자, 중증 환

자, 사망자의 집계를 보다 신속하게 집계하고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고 피해자의 가

족이나, 친척, 이해관계자가 사고대책본부(중대본) 또
는 지자체, 이해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당피해자의 위

치정보, 상태정보 등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ICT기술을 활용한 재난상황

관리 체계는 향후 대형재난 발생시 국가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

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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